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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2일 대통령 발언록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해 주니 저도 기쁩니다. 

대통령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누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해외 나갈 때는 전용기나 전세기를 타기도 하고, 공

식적인 나들이할 때는 도로 교통을 적절하게 통제해 신호 대기하지 않고 

가기도 하는 등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북악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처음 대통령 되고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이 북악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올라와 보니 참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누리는 것이 특권인 

것 같아 기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보

면 옛날 사람들이 다녔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돌계단도 그렇고 약수터

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사정이 있어서 막았겠지만 시

민들에게 돌려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막아 놓고 지키면 부담이 적은데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비하는 것이 군부대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거

기다가 처음엔 문만 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름답게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열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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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높은 안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추억을 되살려진 자부심 있

는 공간으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성벽은 서울의 역사를 실감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경복궁 참 좋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90만평이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

면, 그 곳을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가꾸면서 건너편 남산에서 용산, 한강

으로 이어지는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복원되게 됩니다. 외국군이 주둔했던 

것도 역사고, 돌려받은 것도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의 상징물이 만들어지

면서 서울 시민 누구나 지하철 표 한 장 사들고 가볍게 나가서 즐길 수 있

는, 가난한 연인들도 하루 보내기 어렵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을 역사와 문화, 숲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

으로 만들어 가면 서울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행정도시가 생기면 서울시민들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너무 집중되

면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돈과 권력, 정보가 한군데 집중되면 거대한 권

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 냅

니다. 심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과반수고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과반수라면 서울시민이 싫어하는 어떤 결정도 이뤄

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좋아하는 것은 지방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관철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국

 

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보가 집중되는 최

고의 도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숲이 복원돼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 국토가 조금씩 나눠서 발언권이 비슷한 국토에서 도시와 농

촌이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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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새로운 공동체로,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국토로 재편성

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서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겨 국

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도 커지고 넉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면 한참 있다가 오시게 될 테니 서울을 눈 안에 담아가길 바랍니다. 기

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